
오일장	이야기를	비롯해	역무원	유니폼과	모자,	명찰,	가방,	

빛바랜	추억의	흑백사진	등을	두루	살펴볼	수	있다.

“자그마한	공간이지만	일산역의	지난했던	역사를	한눈에	알

아	볼	수	있는	의미	있는	자료들이	많아요.	특히	과거	역무원

의	유니폼을	입고	기념사진을	찍을	수도	있어	아이들과	함께	

오면	행복한	추억을	남길	수	있을	거예요.”

옛	일산역사의	매표소를	재현해놓은	공간도	눈에	띈다.	이곳

에서는	발권	체험(일산역	스탬프)을	할	수	있는데,	실제	일산

역을	이용할	때	사용하는	티켓도	끊을	수	있는	곳이다.	여기

에,	1930년대	경의선	열차	풍경을	담은	포토	존,	느린	우체통	

등	다양한	무료	체험	공간이	마련되어	있으며,	인근	주민들

의	휴식	공간으로도	활용되고	있다.

“역사	밖에는	아기자기한	쉼터도	조성되어	있어	잠시	쉬어

갈	수	있는	공간으로도	손색이	없어요.	가깝고도	먼	북한까

지	이어지는	철도	노선표를	보고	있으면	마음	한	구석이	찡

해요.”

푸근한 정과 따스한 인심은 덤

옛	일산역	인근에서는	친근한	마을	풍경을	느낄	수	있는	오

일장이	열린다.	도시가	개발되며	주변으로	높은	건물들이	올

라왔지만,	시장의	푸근한	정과	인심만은	그대로다.	역	앞	일

산시장은	오일장이	서는	날이면	사람들로	북적이며	시끌벅

적	활기가	넘친다.	골목과	차도	옆으로	알록달록	파라솔이	

길게	줄지어	섰다.

일산시장은	1900년대	초반	경의선	철도가	개통되며	일산역	

쪽으로	이전,	일산장으로	명칭을	변경했다.	일산장이라고	불

린	세월만	100년이	넘은	셈이다.	오일장은	상설시장인	일산

시장을	중심으로	곳곳에	들어선다.	

입장료 무료

운영 시간 화요일~금요일 10:00~18:00

 토요일 10:00~17:00

 점심시간 12:00~13:00

 ※  동절기 (12월~2월) 화요일~ 금요일 

10:00~17:30

휴관일 매주 월요일, 일요일 / 

 법정 공휴일, 위탁 법인이 지정한 날 

 (근로자의 날, 창립기념일)

 ※ 폐관 30분 전에는 입장해주시길 바랍니다.

INFO BOX

1906년	경의철도	부설	완공과	함께	보통역으로	영업을	개시

한	일산역은	1932년	역사를	준공했다.	당시	독립운동가들이	

비교적	검색이	덜했던	일산역을	거쳐	독립운동을	이어갔으

며,	만세운동	등	민족저항	운동의	역사가	서려	있는	공간이

다.	“내가	살고	있는	도시에	이렇게	역사적으로	의미	있고	가

치	있는	공간이	있다는	게	자랑스러워요.	고양	시민들도	일

산역을	지날	때마다,	역이	품고	있는	빛나는	역사를	기억했

으면	합니다.	시민으로서	큰	자부심이	될	거예요.”

아기자기한 매력 넘치는 시민의 휴식 공간

용산에서	신의주까지	오가던	경의선	철도는	1951년을	마지

막으로	북쪽	운행이	중단됐다.	2007년	화물	취급이	중지되

고	2009년	신	역사로	이전해	수도권	전철	경의선으로	개통

했다.	이후	구	역사는	2015년	내부를	리모델링해	전시관과	

장난감	도서관으로	거듭났다.	전시관에는	일산역	이야기와	

‘이야기꽃’ 피다 ㅣ	역따라	이야기따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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